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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도자료
 배포일시 : 2022.4.11.(월) theminjoo.kr 지방선거기획단

더불어민주당, 정당사상 최초로 

공천심사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AI면접 도입!

-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면접심사 시 “지역현안 역량평가 시스템” 도입 

- 온라인 뉴스·커뮤니티·SNS 등에서 축적된 1년 간의 빅데이터 분석

- 17개 시도별 주요 현안 관련 면접질문 추출,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 

직무역량 평가 가능

 m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사상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면접 심사에 

AI면접 플랫폼을 도입한다.

  - AI면접 플랫폼의 공식 명칭은 <지역현안 역량평가 시스템>으로, 지역별   

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면접 질문을 추출·생성하는 플랫폼이다.

  - 이를 위해 온라인 뉴스, 커뮤니티, SNS 등에서 1년간 쌓인 약 550만 건의 

키워드 데이터와 약 50억 건의 언급량 데이터를 AI솔루션을 통해 지역별로 

분류·분석하였다.

 m AI면접 도입의 목적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예비후보자의 

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데에 있다.

  - 후보자의 제출 서류를 기초로 심사위원이 질문하는 것 이외에도, 지역 현안

에 대한 역량을 더욱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.

  - AI면접 플랫폼은 추후 분석과 활용의 폭을 넓혀, 지역현안 뿐만 아니라 △

전국 공통 현안 및 △후보자 개인의 연관 키워드에 기초한 질문 등을 활용

하여 공천심사 및 선거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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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I면접의 세부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  ① 면접 심사장에서 AI시스템은 광역자치단체 별 화제성이 높은 온라인 이슈

와 선정 이유를 공개하고, 이에 대한 질문을 후보자에게 직접 묻는다. 

  ② 시간 관계상 AI가 직접 제시하지 못한 질문들과 주요 키워드 목록은 심사

위원에게 제공되어 개별 질문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.

  ③ 심사위원은 예비후보자의 답변을 토대로 면접 점수를 반영·채점한다.

 m 더불어민주당은 AI면접을 포함하여 혁신공천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다.

  -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.1지방선거에서 국민께 혁신공천 실천을 약속드린 바 있다.

  - 이를 위해 지방선거기획단에서는 △후보자 검증기준 대폭 강화 △여성·청년

공천 확대를 포함하여, △청년배심원제 실시 △청년후보자 비전 경연 등의 

다양한 공천 방법을 확정한 바가 있다.

  - 더불어민주당은 6.1지방선거에서 국민께서 명령하신 정치교체를 위해 공천 

혁신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다. 

  -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발전하는 정당의 공천 시스템을 더불어민주당이 선도

해나갈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.

  ※ AI면접 언론공개: 12일(화) 면접 시. 세부 일정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지

2022년 4월 11일(월)

지방선거기획단 (단장 김민기)  


